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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재만의

<191> 구성: (사)제주어보전회
겨울 눈바람 그치면 전시장에서 함께, 봄

한호의 영원한 빛-21세기 최후의 만찬 (2019).

겨울을 잊게 만든 따스한 바람을 헤

치고 이 섬에 눈발이 춤추던 날, 봄

을 몰고 올 전시 소식이 전해졌다.

제주도립미술관이 2020년 첫 기획전

으로 펼치는 혼듸, 봄 전이다.

이번 전시는 지난 10년의 역사를

쌓아온 도립미술관이 2020년 새봄을

앞두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새로운

10년을 향한 첫걸음을 디딘다는 의

도를 담아 기획됐다. 함께 라는 뜻

을 지닌 제주 방언 혼듸 와 시각예

술의 감각적 사유를 상징하는 본다

는 의미를 병렬한 혼듸, 봄 이란 제

목을 붙여 미술의 확장성을 함께 보

고 느끼고 공유하도록 이끈다.

도립미술관은 이번에 국내외에서

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13

명의 작가를 불러냈다. 이들이 창작

한 미디어, 설치, 평면 등 20여 점을

만날 수 있다.

미디어미술 분야는 한호, 김세진,

김창겸, 김안나, 제니퍼 스타인캠프

(Jennifer Steinkamp), 유니버셜

에브리씽(Universal Everything)

이 나섰다. 한승구, 한경우, 최종운,

조세민은 설치 작품을 내건다. 평면

분야에는 원성원, 김은형이 출품한다.

전시는 일방형이 아니라 영상 설치

와 인터렉티브 방식을 활용해 참여형

으로 진행된다. 관람객들이 말 그대

로 혼듸 할 수 있는 자리다. 예술과

기술의 결합이 창작 영역을 확장시키

고 관람객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장

을 넓히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.

최정주 관장은 매체의 본질을 뚫고

관계와 협력, 소통을 통해 이뤄진 감

각의 확장, 미학적 진보를 경험할 수

있는 다차원적 예술 현상과 마주하는

기회 라고 했다.

전시는 이달 25일부터 5월 24일까

지. 관람료는 성인 2000원. 미술관

홈페이지(jmoa.jeju.go.kr) 참고.

문의 064)710-4271. 진선희기자

정준화 악장 백승연 단원

국내 유일 공립관악단으로 탄생한 제

주도립 서귀포관악단에 유명 악기사

후원을 받는 실력파 연주자들이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 주인공은 클라리넷

주자인 정준화 악장과 유포니움의 백

승연 상임단원이다.

정준화 악장은 프랑스 셀머

(Selmer) 악기사가 후원하는 아티

스트다. 계명대학교를 거쳐 프랑스

발무비에(Val Maubuee)음악원 전

문연주자과정과 실내악과정을 졸업

했고 프랑스 에꼴 노르말 최고 교육

자 과정과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쳤

다. 프랑스 럼드(LEMPDES) 콩쿠

르 클라리넷 1등과 시장상, 스페인

국제 콩쿠르 줄리안 멘엔데스(Jul-

ian Menendez) 2위 수상 경력이

있다. 그동안 제주에서 몇 차례 독주

회를 열었다. 셀마 후원 국제교류로

유명 클라리넷 연주자인 도미니크 비

달(Dominique Vidal) 초청 세미나

와 콘서트도 진행했다.

백승연 단원은 국내 최초로 스위스

윌슨(Willson) 아티스트로 선정된

연주자다.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

악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에서 공부했

다. 프랑스 크레테이 국립음악학교

연주자과정,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

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. 인천시립

교향악단, 프랑스 크레테이 국립음악

학교 윈드오케스트라 협연 경력 등이

있다.

서귀포관악단 측은 악기사 후원 아

티스트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는 점에

대해 정상급 솔리스트로 인정받고

있다는 걸 보여준다 며 협연, 앙상

블 등 서귀포관악단의 위상을 더 높

일 수 있는 무대를 꾸준히 이어가겠

다 고 말했다.

서귀포관악단은 1998년 창단 이래

연간 60여회에 걸친 공연 활동을 이

어오고 있는 곳이다. 한국 관악 100

여년 역사의 맥을 이으며 2010년 연

주단체로는 처음 대한민국관악상을

받았다. 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문화가 쪽지

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지난해 결

실을 묶은 자료집을 펴냈다.

259회차에 걸쳐 122개 과정을 이

어갔던 도서관 프로그램 결과 보고

집인 하늘을 나는 코끼리 , 문화격

차 해소 등을 취지로 도서관 우수 프

로그램을 30개 작은 도서관을 찾아

보급했던 도서관의 책요일 , 매월

진행된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 도

서 전시 목록 등을 담은 오늘 다가

온 책 등 3종이다. 2019년 한 해 꿈

바당어린이도서관 이용자는 36만명

에 이른다. 문의 064)745-7101.

달리도서관 2월 부끄럼북클럽이 이

달 26일 오후 7시30분 홍승은이 쓴

두 권의 책으로 운영된다. 홀수달은

종전처럼 이 달의 책을 한 권 읽고

이야기를 나누고 짝수달엔 두 권을

함께 읽는 방식으로 바뀐 첫 자리다.

2월의 책은 당신이 글을 쓰면 좋

겠습니다 (어크로스)와 당신이 계

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(동녘)로

정했다. 둘 중 하나만 읽어도 참여할

수 있다. 참가비는 4000원. 달리도서

관은 제주시 신성로 12길 21-2

(2층)에 있다. 문의 064)702-0236.

*제주어 풀이

2004년 초연 이래 국내외 어린이들

과 만나온 뮤지컬 한 편이 제주를 찾

는다. 아이짬컴퍼니 주최로 이달 29

일과 3월 1일 한라아트홀 대극장 무

대에 오르는 넌 특별하단다 이다.

이 작품은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

루케이도의 원작을 바탕으로 했다.

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로 그동안

서울, 경기, 부산, 광주, 울산을 비롯

일본, 중국, 호주, 인도네시아 등에서

공연됐다.

넌 특별하단다 는 아이의 자존감

을 높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. 목

수 엘리가 만든 나무마을에서는 잘난

사람들에게는 별표를 안기지만 못난

사람에게는 똥표를 준다. 나무마을에

서 늘 똥표만 받던 펀은 험난한 모험

끝에 이를 차츰 극복해가며 모든 사

람은 특별하다는 걸 일깨운다.

이같은 줄거리를 바탕으로 공연이

이어지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 악기

로 연주되는 생동감 넘치는 음악이

흐른다. 신비한 마술, 그림자극, 인형

극 등도 볼거리를 제공한다. 특히 대

극장을 활용하는 만큼 나무마을 사람

들의 나무집, 목수인 엘리의 작업장

등 동화의 배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

듯한 무대를 볼 수 있다.

주최 측은 오리지널 뮤지컬을 통

해 제주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수준

높은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초청한

공연 이라고 했다. 공연은 오전 11시

와 오후 1시에 열린다. 문의 1688-

4878. 진선희기자


